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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학 속에 반복해서 자꾸 나타나는 한 요소 이를 테면 어떤 유형의 사건이나 기법 공식 되풀이되는 이, , ,

미지라든가 인물의 성격과 같은 것을 흔히 모티프 라고 한다 이러한 문학의 모티프를 학문적으로(motif) .

연구하는 비평의 방법을 문학 주제학 또는 주제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한 시대의 작품 속에 특‘ ’ ‘ ’ ,

정한 모티프나 테마의 반영 양상을 고찰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다 이 연구의 의.

도가 년대 한국 문학의 유력한 모티프로 자리 잡았던 빈궁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1920 ‘ ’

한다면 이 연구 역시 문학 주제학의 영역에 포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브람스 문, ‘ ’ . M. H. (1981),『

학연구사전 최상규 역 보성출판사 참조, (1997), , p.174 .』

2) John Orr(1980), 『Tragic Realism and Modern Society 정덕훈 최학송 작품 연구, p.3. : (1982), ,』 『 』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에서 재인용, p.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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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 이후 식민지 한국 사회의 작가들은 피폐한 민족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사회3 1 , ,ㆍ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들은 문학 창조의 시계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하게 되고 운동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민족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을 창작하는 데 골몰하게 된, 3 1ㆍ

다 이 시기의 문학은 이러한 작가의식의 산물로 당대 민족현실을 창작의 시발점으로 삼아 그에 대응하. , ,

려는 작가의 의식을 작품의 주제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문학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조명.

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4) 빈궁 문학 빈궁 소설이라는 용어는 회월 박영희가 그의 평론 문예 운동의 방향 전환 과거의 빈궁‘ ’, ‘ ’ ,「 」「

소설 극도에 이른 생활난만을 유출하는 자연생장적 소설 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나 문학사에서는, ,」

년 백철의 조선 신문학 사조사 현대편 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백철은 제재성으로 보면 신경향1949 ( ) . “『 』

파 문학은 하나의 빈궁소설이다 라고 하여 빈궁 문학이 소설의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바.” ,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춘호는 빈궁 문학에 관한 백철과 조연현 김우종의 견해를 종합하여 그것을 빈곤. , ,

한 현실 생활을 제재로 하여 그것을 시종여일하게 추구해나간 비극적인 문학이라 규정하기도 하였다 신.

춘호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1973), , , pp.268-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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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숄즈 켈로그 저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R. R. (2001), , , , p.113.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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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남철 년대 농민문학연구 프롤레타리아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통일문제연구소(1985), 1920 : , .「 」

류양선 한국 농민문학 연구 식민지 시대 서광학술자료사(1994), : , .『 』

조정래 한국 근대사와 농민 소설 국학자료원(1998), , .『 』

신춘호 한국 농민소설 연구 집문당(2004), , .『 』

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1982), , ,『 』

8) 서종택 궁핍화시대의 현실과 작품변용 최서해 김유정의 현실 수용의 문제 어문논집 제 회(1976), : , , 17 .「 」

9) 이재선 현대소설과 가난의 리얼리즘 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제 권(1978), : 1920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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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길언 년대 한국소설의 구조 동인 빙허의 단편 구조와 그 사회 한국언어문학 제(1984), 1920 : , 23「 ㆍ 」

집.

11) 신언철 일제하 한국 빈궁문학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호(1985), , 21 .「 」

12) 박홍배 한국 빈궁문학 연구 년대와 년대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 제(1989), : 1920 1930 , 9「 」

집.

13) 신춘호 한국 빈궁문학의 두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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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종국 한국문학의 민중사 지리산(1991), , .『 』

15) 임동휘 빈궁소설의 서사적 특징 연구 최서해 현진건 김유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2003), : , , ,「 」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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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1976), , , p.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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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Lucien Goldmann(1964), 『The Hidden God 김성기 년대 한국소설에 대한 문, p.9. : (1984), 1970』 「

화사회학적 일고찰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에서 재인용, , p.13 .」

18)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청하 이와 관련하여Lucien Goldmann(1977), , (1982), , pp.35-36.『 』

김성기는 위 논문에서 골드만이 작품을 작가 개인이 아닌 사회집단과 연관시키는 이유가 작품과 집단 사‘

이의 상동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립된 개인만으로는 총체적으로 구조화된 하나의 세계’ .

관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작가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을 사고의 제구조면에서 결합시키는 유기적 연,

줄이 존재하며 이러한 연줄의 존재가 작품의 여러 요소와 그 총체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또한 그는 작품과 집단 사이의 상동 관계 형성되는 이유가 한 사회 집단의 정신 구조 세계관 가 작가라‘ ( )’

는 집단적 주체에 의해 언어로써 작품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사회 집단은 하나의 구조화 과.

정을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구성원들이 의식 속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감성적 지성적 실천적, , ,

경향을 낳게 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들과 자연의 관계 그들 상호 간의 인간관계가 제기하는 문제들, ,

에 일관된 해답을 주려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 집단의 정신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창조하는 주체가 집단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 주체에 의해 생산된 작품,

을 분석할 때는 언제나 한 사회 집단과 연관을 지어야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골드만의 문학사회학을 소설 분석에 적용하였을 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골드만이 문.

제 삼은 유형의 소설에 있어 작품 창조에 의한 세계관의 형상화 문제가 문학사회학 일반의 경우처럼 명, ‘ ’

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이다 소설에서는 의식적으로 옹호 받는 세계관이 부재하므로 골드만의 소설사회. ,

학 이론은 작품이 나타내는 세계관이 아니라 소설 작품을 구성하는 두 요소 즉 개인과 그를 둘러싼 세계,

가 맺는 구조와 자본주의 경제의 교환 구조 사이의 상동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같은 논문 참조. , pp.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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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Lucien Goldmann(1975), 『Towards a Sociology of the Novel 이선영 편 문학비, p.1. : (1990),』 『

평의 방법과 실제 삼화사 에서 재인용, , p.72 .』

20) 같은 책 에서 재인용, p.74 .

21) 이와 관련하여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어느 한 담론이 화자작가나 청자독자 또는 다른 담론과 갖는 상( ) ( ),

호 관련성을 크게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로 나누어 전자는 담론이 화자와 청자가 맺는 관계를 가‘ ’ ‘ ’ ,

리키고 후자 는 담론이 그 이전이나 동시대의 다른 담론과 맺는 관계를 가리킨다고 정의하였고 이, ( ) ,後者

러한 담론의 수직적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한편 제라르 주‘ ’ .

네트는 이 개념을 크리스테바보다 좀 더 넓게 파악하여 개별적인 텍스트보다는 그가 말하는 원텍스트, ‘ ’,

즉 장르나 주제학처럼 개별적인 텍스트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련의 범주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통 텍스트성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 통텍스트성이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한 텍스트를 다‘ ( ) ’ .通

른 텍스트와 연결시켜주는 모든 관계를 지칭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지칭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상.

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속해 있는 문화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파악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가 조너선 컬러이다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 민.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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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사 참조, pp.179-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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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년대 이전의 소설들은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였고 작중인물과 배경 역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1920 ,

전달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했다 특히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 ‘ ’ ‘

진 자의 대립이 선 악의 개념과 결부되어 나타나며 어김없이 가진 자에 대한 못 가진 자의 승리로 귀’ , ' ' ' ‘ㆍ

결되기 마련이었다 이재선 앞의 책 참조. (1982), , pp.223-224 .

23) 년대 식민지시대는 서구의 리얼리즘 문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제요건과는 이질적인 상황이었다 그1920 .

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착취와 궁핍화된 사회 현실의 반영을 통하여 한국적 리얼리즘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신언철 한국근대리얼리즘의 전개양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 p.30「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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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프로문학은 사회주의문학의 일종으로 여기서 사회주의문학이란 사회주의에 의한 인간해방 운동을 내세,

우고 사회주의의 도래를 추구하는 문학 전체를 가리킨다 이를 한국문학사에 적용하면 년대 초의. , 1920

민중예술 년경부터 년경까지 한국문단을 풍미했던 경향문학 프롤레타리아문학과 사회‘ ’, 1923 1937~8 ‘ ’, ‘ ’ ‘

주의 리얼리즘 해방 직후의 좌익문학 이후의 리얼리즘론이나 참여문학론 그리고 년대에’, ‘ ’, 4 19 ‘ ’ ‘ ’, 1980ㆍ

등장한 민중문학 노동문학 등이 대체로 사회주의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문학의 극단‘ ’, ‘ ’ .

적 개성 추구로 인해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감정을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부정,

적 현실에서 오는 개인의 비탄과 절규 허무와 염세를 부정하며 그로 인한 현실 변혁 에너지의 상실과 비, ,

정상적이고 병적인 것을 찬양하는 태도를 거부한다 반면에 문학의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여.

당대 사회와 현실의 참모습을 제시하고 사회 개혁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문학을 추구한다 이러.

한 사회주의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은 한국 프로문학의 지향 및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사.

익 외 문예사조 새문사 참조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1996), , , pp.146-149 . (2008), , ,『 』 ㆍ 『 』

참조pp.123-127 .

25) 조진기 한국근대리얼리즘소설 연구 새문사 참조(1989), , , pp.6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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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사익 외 앞의 책 참조(1996), , p.124 .

27) 빈민에게로 가라 동아일보 임종국 앞의 책 에서 재인용“ ”, 1923. 10. 26 : (1991), , p.77 .《 》

28) 염상섭 에 하여 조선일보 조진기 앞의 책 에서 재인용, “ ”, 1926. 10. 6 : (1989), , p.67 .時調 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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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염상섭 와 조선문단 조진기 앞의 책 에서 재인용, “ ”, 1927. 2 : (1989), , p.87 .文藝 生活 《 》

30) 같은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



- 15 -

31) 이재선 조동일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1995), , , p.21.ㆍ 『 』

32) 이강언 한국근대소설논고 형설출판사 참조(1983), , , pp.1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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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재선 조동일 앞의 책 참조(1995), , p.22 .ㆍ

34) 김윤식 정호웅 앞의 책(2008), , pp.123-12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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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재선 앞의 책(1982), , p.222.

36) 비록 식민 지배 체제의 완비로 인해 중간층의 역사 추동력이 상실되고 운동의 실패로 허무주의가, 3 1ㆍ

민족적 차원에서 만연하게 됨으로써 활기를 잃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청에서 현실

타개와 현실변혁의 문학인 프로문학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문학이 그 이후의 한국문학,

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프로문학 진영에 속한 작가들 역시 당대 사회의 현실 문제를 인.

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급의식에 선험하여 그것을 인식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비

판했던 문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주관적이었으며 이념에 경도되어 도식성을 천편일률적으로 노출하였던,

것이다 즉 제재를 다루고 사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실 그대로를 반영하기보다는 제재를 과장하거나 미.

화하고 현실과 흡사하게 사건을 구성한다면 살인과 방화와 같은 인물의 극단적 행위가 빈발할 수 없음에, ,

도 불구하고 이를 자주 노출하였으며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빈부의 대립을 선과 악의 대,

립으로 치환될 수 있게 제시함으로써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 결과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현실의 변.

혁을 이끌어내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에 치우쳤던 까닭에 인물의 성격 발전을 살아있는, ‘

생생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간접화법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작가의 전단적 설명에 의존하여 제시한 점’

은 관념보다는 현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프로문학의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강언 앞의 글 참조 장사익 외 앞의 글 참조. (1983), , pp.20-22 . (1996), , pp.146-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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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윤병로 한국 근 현대 문학사 명문당 참조(1991), , , pp.96-97 .『 ㆍ 』

38) 다음은 년대에 일어난 민중 주체의 반일 운동을 대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곽순애1910 (2001),

년대 전반기 소설의 현실 인식 방법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에서 재인용 년대 일1920 , , p.20 . 1910「 」

제지배하의 한국사회에서는 농민층의 몰락 노동계층의 증대 자본가층의 성장 억제 등 계급구조의 변동이, ,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 東拓

과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집적과 총독부의 강제적인 육지면 재배 도로부역 산림 약탈 정책 등에 반, ,桑苗ㆍ

발하여 년 황주흥업회사 소작농민들의 폭동 기도 삼척 원덕면 농민폭동 년 남원 금지면 농민1914 , , 1918

폭동 문천 운림면 농민의 헌병분견소 습격 등으로 항거하였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비, . ,

인간적인 대우 민족적 차별에 반발하여 년에는 한국인 노동자 여 명이 참여한 건의 파업을, , 1918 4,400 50

일으켰다 이와 같이 년대 말 국내에서는 민중들의 반일운동 기운이 성숙하고 있었다. 1910 .

39)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평론전집 김치홍 편 삼영사(1980), , , , , p.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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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염상섭 문단 년 별건곤 임규찬 한국근대소설의 이념과 체계 태(1930), 10 , , p.122 : (1998), ,「 『 』」 『 』

학사 에서 재인용, p.122 .

41) 김윤식은 한국인의 궁민화 현상은 토지수용 동양척식주식회사 식량 수탈 고리채 등의 과정을 밟아 행“ - - - ”

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인 사학자 야마베 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좋. ( )山邊健太郞

은 자료가 되어준다 야마베는 일제의 수탈은 한국인을 궁핍화의 도정에 놓이게 하였음을 지적하며 그것. ,

을 전직 조선 총독부의 재무국장과의 담화로써 설명한 바 있다 전 총독부 재무국장은 동척이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는 과정을 동척은 일반 은행처럼은 예금을 안하는 금융기관이에요 따라서 대출을 할 때는“ .

저당을 잡는데 토지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저당 잡는다 조선인은 재산이 없으니 돈을 갚, , ( )……

는 법이 없어 허니 유저당 으로 모두 동척으로 들어가요 아무튼 엄청난 토지를 돈을 빌려주고, ( )流抵當 ……

빼앗았어요 라는 말로 술회한 바 있다 또한 야마베는 일본인 이민자들도 매매 거래에 의해서 소유권을.” .

취득한 예는 매우 드물었고 그 과정에 시계를 조작하여 저당 잡힌 땅을 유저당으로 처리하거나 총과 망, ‘

원경을 들고 일본인 관리 행세를 하는 등의 얄팍한 술수나 파렴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였음을 지적하’

였다 큰 따옴표 부분은 임종국 앞의 책 에서 재. , , p.28. : (1991), , p.115山邊健太郞 日本統治下 朝鮮の『 』

인용 일제의 수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홍이섭 외 암흑의 시. , . (1969), 「

대 한국현대사 제 권 신구문화사 김문식 외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4 , . (197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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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종국 앞의 책(1991), , p.67.

43) 같은 책, p.68.

44) 큰따옴표 부분은 홍이섭 년대의 식민지적 현실 한국정신사서설 연세대학교출판부(1983), 1920 , , ,「 」 『 』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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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는 년 월 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참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로 홍이섭의1926 7 18 ,「 」

앞의 책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홍이섭 위의 책. (1983), , pp.106-107.

46) 이는 년 월 일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로 같은 책 에서 재인용1926 12 22 , , p.108 .

47) 이는 동아일보에 년 월 일에 실린 사설로 임종국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26 12 31 , (1991), , p.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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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는 년 월 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로 임종국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24 11 26 , (1991), , pp.74-75 .

49) 이는 년 월 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에 접한 생활 기사로 같은 책 에서 재인용1923 5 10 , , p.154 .死線「 」

50) 동아일보 년 월 일자 기사로 홍이섭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27 4 26 , (1983), , p.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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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는 년 월 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이 현상을 어떻게 구제할까 라는 제목의 사설로 임종국1924 12 29 ,「 」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91), , pp.75-76 .

52) 동아일보에 취급된 사설을 분류하여 게재 빈도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책. ,

에서 재인용p.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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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관계 건 빈궁 기아 문제 건 정치 문제 건33 (38.4%) 18 (20.9%) 15 (17.4%)① ② ㆍ ③

문화 거사 문제 건 사회 문제 건 소작 문제 건( ) 9 (10.5%) 7 (8.1%) 4 (4.7%)擧事④ ㆍ ⑤ ⑥

53) 김윤식 정호웅 앞의 책(2008), , p.126.ㆍ

54) 같은 책 p.126.

55) 염상섭 에 하여 조선일보 조진기 앞의 책 에서 재인용, “ ”, 1926. 10. 6 : (1989), , p.67 .時調 關 《 》

56) 현진건 과 의 파악 개벽 제 권 같은 책 에서 재인용(1926), “ ”, 65 , pp.134-135. : , p.68 .朝鮮魂 時代精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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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큰따옴표 부분은 김동인이 년에 사상계 에 발표한 한국근대소설고 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1955 “ ” ,「 」

백철 김동인연구 새문사 면에서 참고하였다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인물 계층의 변화는(1997), , , -40 .『 』 Ⅳ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흐름은 주인공이 세속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

관련하여 프라이는 주인공의 능력 정도와 범위에 따라 문학양식을 신화 로망스 고급의 모방N. , ,① ② ③

양식 서사시 비극 저급의 모방양식 희극 사실주의 소설 아이러니 양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 , ), ( , ),④ ⑤

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프라이의 저급의 모방양식과 아이러니 양식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 N. ‘ ’ ‘ ’

을 기술해보면 사실주의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저급의 모방양식 속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 ‘

도 없고 환경보다 나을 것도 없는 우리들 중의 하나인 반면 아이러니 양식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보통, ’ , ‘

사람들보다 힘이나 지성 면에서 한 단계 뒤떨어지는 상태에 놓여 좌절감과 부조리의 감정을 빚어내는 상,

황에 곧잘 빠져드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프라이는 서구의 문학이 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 N. 19

저급의 모방양식의 단계를 벗어나 아이러니 양식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아이러니 양식으로의 변화 즉 문학에서 하층민 또는 낙오계층의 삶이 작품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변화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세기를 기점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우리19 .

문학의 경우도 프로문학이 등장한 이후에야 지식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하층민 낙오계층을 소설의,

전면에 부각시킬 수 있었고 현실을 피상적으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층민의 삶을 포괄하는 경험,

적 세계에 근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58) “Frontiers of Art and Propaganda”-The Collected Essays, Journalism and Letters of George
Orwell. 이보영 난세의 문학 염상섭론 예지각 에Vol.2(Penguin Books, 1970) p.152. : (2001), - , , p.15『 』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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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보영 앞의 책(2001),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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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여기에서 왕서방은 복녀와의 매춘을 즐기고 돈을 주어 새 신부를 사들이는 인물로 쾌락과 물질을 추구, ,

하는 타락한 현실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이다 그가 제공하는 물질과 쾌락으로 궁핍한 삶을.

모면하고 일정 수준의 안락한 삶을 꾸려갈 수 있었던 복녀에게 있어 왕서방의 상실은 곧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구축해왔던 자기 삶의 근간이 상실되는 것이면서 생존 자체를 위협 받았던 극도의 궁핍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복녀는 자신의 현재와 같은 삶이 깨어지는 것 즉 자기 파멸. , , ' '

을 막기 위해 자기 보존의 낫을 들었으나 결국 그 낫에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만다' ' , .

61) 김동인 문단 년의 자취 김동인 전집 제 권 서종택 정덕진 편 한국(1967), 30 , 8 , p.460. : (1990),「 」 『 』 ㆍ 『

현대소설연구 새문사 에서 재인용, , p.117 .』

62)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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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이 단락에서 제시된 자료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곽효문 일제강점기 빈곤정책 형성의 재조. (2007), 「

명 한국행정사학지 제 권, 21 .」 『 』

64) 실제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식산은행 조사부에 따르면 년 사이에 이농 인( ) 1925~1930南滿洲鐵道株式會社

구는 해마다 약 만 명씩 증가하였고 년의 농어촌 이농 인구는 약 만 명 일시적 이농 인구 약4 , 1927 90 :―

만 명 장기 이농 인구 약 만 명 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년의 한국인 실업자 수는 만 천49 , : 41 . 1930 866 9―

명이었고 이보다 앞선 년에 구호가 필요할 정도로 가난한 세궁민은 만 천 명 이들과는788 , 1926 215 5 620 ,

별도로 만 명의 거지가 존재하고 있었다10 66 . 이병례 년대 일제의 노동정책 한국정신문(1999), 1920 ,「 」

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종택 정덕진 편 앞의 책 참조 임종국, p.8. (1990), , p.119 . (1991),ㆍ

앞의 책,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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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이 단락에 활용된 빈민굴에 관한 정보는 임종국의 저서를 참조하였다 임종국 앞의 책‘ ’ . (1991), ,

pp.152-157.

66) 김동인 감자 감자 문학과지성사(2006), , , , p.182.「 」 『 』

67) 같은 책, p.184.

68) 같은 책 같은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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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서종택 정덕진 편 앞의 책 참조(1990), , p.121 .ㆍ

70) 지수걸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권 서울대학교출판부 참조(2008), , , p.144 .『 』Ⅲ

71) 같은 책 참조, p.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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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우용은 년부터 년에 걸친 여성들의 직업 세계를 고찰한 후 당시의 여성들은 성스럽고 모성1910 1930 , “

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독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나 막상 그들 앞에는 웃음과 아양을 팔아야,

하고 고통스러우며 경제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직업들만이 놓여 있었을 뿐 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

다 지수걸 앞의 책. (2008), , pp.144-145.

73) 김동인 앞의 책(2006), , p.187.

74) 서종택 정덕진 편 앞의 책 참조(1990), , p.128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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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김동인 시골 황서방 김동인 단편 전집 제 권 가람기획(2006), , 1 , , p.193.「 」 『 』

76) 같은 책, p.197.

77) 같은 책, p.194.

78) 같은 책 같은 면, .

79) 황서방이 도회지에서 몰락하는 과정은 감자 에서 살핀 우리 농민들의 이농과 그로 인한 몰락 과정과「 」

흡사한 면이 있고 근대화의 외경에 도취되어 가산을 탕진하는 모습은 만세전 의 이인화가 비판한 우, ‘ ’「 」

리 민족의 모습과 고스란히 포개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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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김동인 앞의 책(2006), , p.199.

81) 눈보라 는 동아일보 에 동업자 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작품으로 단편(1929.9.21~1929.10.1) ,「 」 『 』 「 」

집 태형 대조사 에 수록될 때 개제되었으나 내용상 차이는 없다( , 1946) , .『 』

82) 김동인 눈보라 김동인 단편 전집 제 권 가람기획(2006), , 1 , , p.2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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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김동인 앞의 책(2006), , pp.227-228.

84) 지수걸 외 앞의 책 참조 면허증 제도와 관련된 사실 자료들은 모두 이 책의 내용을 참조(2008), , p.126 .

하였다.

85) 같은 책 참조, pp.126-127 .

86) 김동인 앞의 책 참조(2006), , p.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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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김동인 앞의 책(2006), , p.226.

88) 안병직 박성수 외 일제하의 한국노동운동 한국근대민족운동사 돌베개 이 단락(1980), , , , p.519.ㆍ 「 」 『 』

의 무직자 실업자 관련 사실 자료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89) 같은 책 같은 면 경성의 경우 년 국세조사에 따르면 조선인 총인구 만 명 중 유직자는, . , 1925 21 5,940 5

만 천여 명에 불과하여 를 점할 뿐이었다 더구나 일본인 무직자가 주로 노인층에 집중되었음에7 26.4% .

반해 조선인 무직자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던 것이다 지수걸 외 앞의 책, ' ' . (2008), , p.132.

90) 같은 책 이 단락에서 지식인 실업 문제 관련 모든 사실 자료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한 것, pp.123-124.

이다.



- 37 -

91) 지식층의 취직난 조선일보 지수걸 외 앞의 책 에서 재인용“ ”, 1928. 3. 9 : (2008), , p.123 .《 》

92) 김동인 앞의 책(2006), , p.229.

93) 같은 책, p.226.

94) 박로아의 다음 글과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러한 사정을 짐작하게 해준다.

박로아의 룸펜시대 이 눈치밥 룸펜군 은 결코 실업자가 아니라 정작은 무직자인 것이다 즉: ‘ ( )’ .群① 「 」

처음부터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실업자와 결과는 마찬가지이면서도 그 원인은 다.

르다 아직 산업발달이 되지 못한 우리 조선에는 민간사업이래야 십지 를 굴 하지 못할 형편이며. ( ) ( )十指 屈

정작 일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앉았으니 실로 팔자에 타고난 룸펜이다 밑줄 인용자 박로. ( - )

아 룸펜시대 혜성 월호 김진송 서울에 딴스홀을 하라 현실문화연구(1932), “ ”, 2 : (2004), , ,許『 』 『 』

에서 재인용p.146 .

조선인과 실업보습교육 조선일보 조선인은 을 마치고 다소의 기술이 있으되“ ”, 1928. 3. 3 : 學② 《 》 취

직에서도 선점을 잃어서 향상 및 생존의 기회로부터 항상 제외되고 있다 밑줄 인용자 조선인과 실업보. ( - ) “

습교육 조선일보 지수걸 외 앞의 책 에서 재인용”, 1928. 3. 9 : (2008), , p.109 .《 》

95) 김동인 앞의 책(2006), , p.234.

96) 지수걸 외 앞의 책 참조(2008), , p.130 .

97) 같은 책 참조 양반들의 취업과 관련된 사실 자료는 이 책을 참고하였다, pp.110-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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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특히 홍 선생의 처세에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가한 제국주의적 수탈 행위와 유사

한 측면이 있다 그는 금테 안경과 금시계 청진기로 근대를 위장하고 만주 사람들에게 의사로서의 위신. , ‘ ’

과 위풍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가 제공한 것은 약자의 생명을 위.

태롭게 할 수 있는 거짓 의료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99) 김동인의 한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 이주형의 연구는 좋은 지침이 되어준다 김동인이 패배주의적이고 허.

무주의적인 세계관을 지니게 된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형.

김동인 소설에서의 허무주의적 인간운명관과 인간 경멸 혐오 의식 국어교육연구 제 집(1994), , 26 .「 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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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 작품은 처음에 묘지 란 이름으로 신생활 에 년 월호부터 월호까지 회 연재되었지만1922 7 9 3 ,「 」 『 』

회분이 총독부의 검열로 완전 삭제되고 해당 잡지의 폐간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년 월 일부3 , 1924 4 6

터 월 일까지 총 회에 걸쳐 시대일보 에 만세전 으로 개제하여 다시 연재되었다 단행본의 경6 7 59 .『 』 「 」

우에는 년 월 고려공사에서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년 수선사에서 재판이 나왔다1924 8 , 1948 .

101) 염상섭 만세전 만세전 일신서적(2004), , , , p.79.「 」 『 』

102) 이와 관련하여 만세전의 무덤 속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그 무덤으로부터 헤어날 생각들을 못하고“ , 자

꾸만 무덤 속으로 파고들려는 아이러니컬한 우리 민족의 운명 이것이 소설의 창작동기요 주제였던 것이,

다 밑줄은 인용자 라는 송하춘의 견해는 만세전의 현실 문제가 만세운동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 ).”

되고 있음을 잘 뒷받침해준다 송하춘 년대 한국소설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1920 , , p.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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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염상섭 앞의 책(2004),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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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혜경의 년대 재일조선인노동자의 생활상태 라는 글에서 재인용 원문은1920 .「 」

http://blog.naver.com/protest?Redirect=Log&logNo=80008576396에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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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작가는 만세전 에서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와 한국인들의 자기상실 문제를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시' ' ' '「 」

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말부의 내용에 무게를 두자면 후자를 더욱. ,

문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전자에 있.

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를 한국인의 궁핍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를 우리, ' ' ,

땅에 안착 할 수 있도록 도운 요인들은 부수적인 동인으로 나누어 설명해보고자 한다( ) .安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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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김윤식 정호웅은 한국소설사 에서 당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근대화가 일제의 효율적인 수탈을,ㆍ 『 』

위한 파행적인 측면을 뚜렷이 지닌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윤식 정호웅 앞의 책. (2008), , p.149.ㆍ

107) 현대적 생활을 영위할 수단 방법도 없고 에도 어둡고 그렇다고 안빈낙도의 생활 철학에도 철, ,生産貨殖

저하지 못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엉거주춤한 사고방식은 일본화의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에 사

로잡히고 그 막연한 호기심은 결국 식민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송하춘 앞의, . (1995),

책, p.143.

108) 문제의 심각성은 그와 같은 조선인의 궁민화를 가속시키는 일본인들의 도래를 조선인 당사자들은 전혀

식민지 수탈의 일환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는커녕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이 들어온 덕분에.

신문명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부산에 밀려든 신문명의 쓰레기들이 누구의. (...... ......)

소유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망각한 채 그것의 외관에 현혹되어 가옥과 전답을 날리고 빈민화를 재촉하

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동안에 조선인의 자기상실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다 최순열 염상섭의. (1985), 「

만세전 과 리얼리즘 한국문학연구 제 권< > , 8 , p.170.」『 』

109) 김윤식 정호웅은 이기영의 고향 을 설명하며 물신화된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성이 지닌 위험성, ‘ ’ㆍ 「 」

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철도제도 우편제도 측량제도 교육제도 등등이 물신화되어 그 당시 조선 천. , , ,

지에 압도적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제도적 장치로서의 근대에 주체적 비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 ’ ㆍ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유익한 것 으로 수용하기에 급급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틀을 염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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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고향 을 이해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은 염상섭의 만세전 을 이해하는 데도 매.「 」 「 」

우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윤식 정호웅 앞의 책 참조. (2008), , pp.150-151 .ㆍ

110) 조선총독부 관보 임종국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12. 8. 21 : (1991), , p.118 .

111) 염상섭 앞의 책(2004),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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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그밖에 일본인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 조선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동경하는 부산의 국숫집( )

여급과 어설픈 일본말을 사용하는 헌병보조원 여송연을 피우며 헌 양복에 각반을 차고 일본 버선에 조, ‘ ’

선 짚신을 신은 얼금뱅이 군청 직원 대구의 토지불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인 도지사에게 운동을 하‘ ’,

는 조선인 주임 벼슬을 딴 김병화 등이 모두 기회주의적 속성을 지닌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 )’ ‘ ’ .奏任

113) 차지 는 사시스카에 라는 일본어를 직역한 것으로 잘못된 표현이며 여기서 사시스카에‘ ( )’ ‘ ( )’ , ‘ (差支 差支 差

는괜찮겠습니까 의 뜻을 지닌다)’ ‘ ?’ .支

114) 임종국 앞의 책 참조(1991), , pp.15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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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송하춘 앞의 책(1995), , p.145.

116) 운동 이후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으나 헌병 경찰 제도는 오히려 강화한다 이와 관련된 자3 1 , , .ㆍ

세한 내용은 민음사에서 발행한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을 참고할 것(2005) , , p.220 .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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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최순열 앞의 글(1985),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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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동화정책은 식민지를 본국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동일한 법을 적용함으로써 식민지 및 그 주민을 본,

국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운동 이후 융화정책이라는 말로 수정된. 3 1 ‘ ’ㆍ

다 동화라는 말은 문명이 앞선 일본이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상위 문화 인종에 소. ‘ ’ ,

화시켜 버린다는 함의를 지니므로 기미년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 이후 양자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 융화정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지수걸 외 앞의 책 참‘ ’ . (2008), , pp.5-15

조

119) 임종국 앞의 책 참조(1991), , p.111 .

120) 지수걸 외 앞의 책(2008),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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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출판부(1987), , , p.295.『 』

122) 염상섭 윤전기 두 파산 문학과지성사(2006), , , , p.247.「 」 『 』

123) 이병례 앞의 글 참조(1999), , pp.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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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지수걸 외 앞의 책(2008), , p.125.

125) 같은 책 같은 면 이보영 앞의 책, . (2001),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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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지수걸 외 앞의 책 참조(2008), , pp.120-132 .

127) 같은 책 참조, p.133 .

128) 염상섭 정통한국문학대계 제 권 어문각(1996), 3 , , p.488.『 』

129) 같은 책, p.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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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현진건 운수좋은 날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2006), , , p.259.「 」『 』

131) 같은 책, pp.25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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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현진건 앞의 책(2006), , pp.26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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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현길언 앞의 책 참조(2000), , pp.281-282 .

134) 현길언 앞의 책(2000), ,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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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대한민보 년 월 일자 김진송 앞의 책 에서 재인용1908 3 26 : (2004), , p.146 .《 》

136) 전차는 미국인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개통되었다 개통 주일 뒤 탑골공원 앞에서 어린이가 전차에 깔. “ 1

려죽자 군중이 전차 두 대를 불태우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그 뒤에도 어린이들이 깔려 죽거나 다치는 일.

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었다 한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전차를 마귀처럼 바라보았으나 차츰 그 신속함과.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먼저 종로에서 남대문 노선이 연장되었으며 년에는 원효로 가까지 확대되었. 1900 4

다 년에 서병달이라는 사람이 전차를 타지 말라는 방문을 걸고 북을 울리며 사람들의 승차를 막았으. 1903

며 심지어 돌을 던져 전차를 부수기도 했다 그러나 전차는 서울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

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서병달의 저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차는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이었다 당시 태.” .

평양 연안에 있던 미국도 러일전쟁 전까지는 구한국에 제국주의적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미국은 년.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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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를 용인하기에 이른다 이이화- .

한국사 이야기 제 권 한길사(2003), 19 , , p.126.『 』

137) 화폐정리사업 관련 사실 자료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조동걸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한. (1979), ,『 』

길사 참조, pp.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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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이 법의 제정과 공포 사이에 불과 일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폐 개혁 전후 병종 백동화로 거액3 ,

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곽효문 앞의 책 참조. (2007), , pp.132-134 .

139)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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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당시 한국 총인구수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할이고 그 중 할이 식민 지주에 예속된 소작농이었8 , 8

다는 사실은 일제의 농촌 수탈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조동걸 앞의 책. (1979), ,

참조pp.11-31 .

141) 곽효문 앞의 책(2007), , pp.124.

142) 현진건 앞의 책(2006), ,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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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조선인 유직자는 전체의 할 푼 동아일보 지수걸 외 앞의 책 에서“ 2 5 ”, 1924. 2. 29 : (2008), , p.132《 》

재인용.

144) 같은 책 참조, pp.132-133 .

145) 같은 책 참조, pp.130-131 .

146) 현진건 사립 정신병원장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2006), , , , p.288.「 」 『 』

147) 같은 책,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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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광인을 돌보던 이를 광인으로 낙천가를 음산하고 참담한 인간으로 평범한 지식인을 살인자로 전락시, ,

키는 아이러니한 현실의 위력이 와 같은 인물들을 매개로 가난한 하층민에게 두루 행사되고 있다는 점K

은 양극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당대 사회의 모순과 결합될 때. ‘ ’ ,

양자가 지닌 위험성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구의 처절한 현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

대신 그 위에 군림하여 군의 울분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의 비정한 태도는 년대 왜곡된 사회의 모W K 1920

습과 닮아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의 가진 자로서 자신이 지닌 재력과 권. ‘ ’ ,

력 지식으로 왜곡된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기보다는 그 모순에 기대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며 하층민의 삶, ,

을 업신여기는 의 모습은 년대 타락한 지식인과 부도덕한 가진 자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K 1920 ‘ ’

있다 작품은 당시 지식인과 가진 자의 상황론적 처세술 인간성 상실의 문제까지 겸하여 비판하고 있는. ‘ ’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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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현진건 고향 현진건 단편 전집 가람기획(2006), , , , p.311.「 」『 』

150) 동양척식주식회사 관련 사실 자료는 모두 조동걸의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 를 참조하였다 조동걸.『 』

앞의 책 참조 일제는 조선 병합 전인 년 우리나라 산업자본의 조장과 개발을 위(1979), , pp.71-80 . 1908

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의회에서 국책회사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천만 원. 1

의 자금으로 설립한 동척은 우선적으로 조선의 토지를 사들이는 일에 착수했다 그래서 년까지 만. 1913 4

천 정보의 토지를 매수하고 년에는 전라도 황해도의 비옥한 전답을 강제로 사들였다 이리하여7 148 1914 , .

년에는 만 정보의 토지가 동척 소유로 바뀌고 정부 소유지 만 천 정보까지 출자 받아 동1924 6 591 , 1 7 814

척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강점한 토지는 소작농민에게 할이 넘는 고율의 소작료. 5

를 징수하는 한편 영세 농민에게 빌려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수 때 할 이상의 높은 이자를 현물로 받았, 2

다 결국 소출의 할 이상을 동척에 제공해야 했던 셈이다 년의 통계에 따르면 동척은 소작료로 현. 7 . 1924

미 만 석 벼 만 천 석 콩 천 석 잡곡 천 석 목화 만 근 현금 만 천2 184 , 45 7 89 , 6 409 , 9 707 , 7 295 , 11 6 260

원 등을 징수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다고 한다.

151) 이것은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 가 조선중앙농회 창립 석상에서 밝힌 계획의 요지이다( ) .伊藤博文

조동걸 앞의 책(1979), , p.72.

152) 동척 외의 척식주식회사로는 불이흥업회사 한국농업주식회사 한국흥업주식회사 한국실업주식회사 일, , , ,

본임업주식회사 한일흥업주식회사 한국척식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같은 책, , . , p.29.

153) 곽효문 앞의 책(2007), ,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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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초기에 동양척식회사는 제 종 이민자와 제 종 이민자로 분류하여 제 종 이민자에게는 자작 용도로 정1 2 1 2

도의 토지를 제 종 이민자에게는 소작경영용으로 정보의 땅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이민자들은, 2 10 .

하나같이 소작경영을 했고 월 이자가 할에 육박하는 고리대금업을 통해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주, 2

로 성장해갔다 토지용도 규정이 사실상 쓸모없었음을 자인한 동척은 년에 정보 이민으로 통합하여. 1922 5

땅을 배분하게 된다 조동걸 앞의 책 참조. (1979), , pp.76-78 .

155) 같은 책 참조, p.75 .

156) 소작인은 단결하라 동아일보 권진국 최서해 소설 연구 작품 양상과 작가“ ”, 1922. 8. 2 : (2000), -《 》 「

의식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에서 재인용, , p.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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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두산백과사전 검색어 유곽 참조EnCyber & EnCyber.com( : ) .

158) 임종국 밤의 일제 침략사 한빛문화사 참조(2004), , , pp14-31 .『 』

159) 현진건 앞의 책(2006), , p.310.

160) 현진건 앞의 책(2006), , 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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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현진건 앞의 책(2006), , pp.311-312.

16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 권 지식산업사(2005), 5 , , p.272.『 』

163) 나는 년가량 서울에 거주했지만 그곳의 노동 숙박소나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 ’ 6-7

는 인물로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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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강경애 간도를 등지면서 동광 강경애 허경진 외 주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1932), “ ”, : , (2006),《 》 『 』

제 권 보고사 에서 재인용8 , , p.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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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년 월에 지난 해를 회상하며 쓴 부분이므로 인용문은 년 월경 용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1932 6 1931 6

고 볼 수 있다 간도 역시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부터 극심한 생활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강경애는 그. .

의 또 다른 수필 간도의 봄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 에서 이 같은 간도의 상황이 기계문명의 이기“ : ” , ‘ ’,

즉 대자본의 침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같은 책 참조. , p.688 .

166) 이훈구 만주와 조선인 평양숭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1932), , , p.226.『 』

167) 당시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생활비용 년 은 평균 원이었던 반면 조선인 이주자의 그것은(1 ) 149.33

원 원이었으며 그 중 이상은 필수지출 항목 음식 신탄 채광 주거 에 할101.71 ~137.91 70% - , ( ), ( ), -薪炭 採光

애되어야 했던 것이다 같은 책 참조. , pp.228-229 .

168) 다음은 평양숭실전문학교경제연구실에서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그들은 만주에 기거하는.

명의 이주민을 만나 그들에게 만주에서 조우하는 것 중 가장 곤란한 제 제 제 의 상황은 무엇인201 ‘ 1, 2, 3

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중 두 사람은 대답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 , 199

순위를 책정한 결과 득전 곤란 정치적 불안 생활 곤란 신변 위험 중국 관헌의 무법 생명 불안전( ) , , , , , ,得錢

추방 치병 마적 중국 관헌의 압박 순을 이루었다고 한다 득전 곤란 과 생활 곤란 이 모두, , , . (23%) (20.4%)

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것이 그 어떤 조건보다도 만주에서의 이민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

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같은 책 참조. , p.105 .

169) 같은 책 참조, p.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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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장로교 외국전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의 간도 이주가 어떠한 과정을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겨울날 영하 도의 혹한 중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십여 명. “ 40 ,

혹 이십 명 혹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산비탈을 넘어온다 그들은 만주의 수림 많고 암석 많은 척, . ( )愁霖

박한 토지와 더불어 악전고투하면서 일조 의 생로를 얻기 위하여 신세계를 찾아 저와 같이 몰려오는( )一條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인의 용지 위에 있는 산변불모지를 괭이와 호미질을. ( )用地

하여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두며 흔히 생을 유지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초근목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식량부족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부인 과 소아 뿐만이 아니요 청년들도. . ( ) ( )婦人 小兒

동사하였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 위에는 또 질병이 닥쳐왔다 수명의 조선인이 맨발로 강변을 깨어진 얼음. .

장 위에 서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두 자나 깊은 얼음장이 섞인 강물을 건너가서 저편 언덕에서 바지를 내

리고 신을 신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남루한 의복을 입은 여자들이 신체의 대부분을 노출한 채 유아.

를 등에 업고 간다 그와 같이 업음으로써 피차에 조금이라도 체온을 돕고자 함이다 남녀 늙은이의 굽은. .

등과 주름살 많은 얼굴로 끝날 줄 모르는 먼 길을 걸어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촌보 를 옮기지 못하( )寸步

게 된다 그들이 노소강약을 막론하고 그 고향을 떠나오는 것은 모두 다 이 모양이다 이훈구. - - .”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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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Poverty Aspect Having Been

Showed in 1920's Novel

Choe Hui-jeong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Mun, Seong-suk

This study analyzes the aspect of 'poverty' which appeared to works of

Kim Dong-in, Yeom Sang-sup, Hyun Jin-geon and Choe Seo-hae and

reviews accepted status of contemporary poverty matters as a motive to

their works, and then leaves a purpose in lightening up correlations between

their works.

The study composed of 3 chapters in the main subject, and intended to

raise efficiency and comprehensiveness by utilizing pluralistic methods

having introduced different ways together at each chapter. The contents

having been dealt with this study were same as followings.

In the 2 chapter, this study reviewed the backgrounds of being accepted

of the poverty matter positively in the novels of these times by dividing

them into cultural, ideological backgrounds and social, historical ones. Also,

the study confirmed acceptance of realism and socialism thoughts, and the

influences of poor reality and results of 3.1 Independence Movement to

forming poverty motives.

In the 3 chapter, the study analyzed status of poverty motives having

been appeared to masterpieces of Kim Dong-in, Yeom Sang-seop, Hyu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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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eon and Choe Seo-hae, and arranged common characteristics having

been shown from each artist’s works after generalizing them according to

the theory of novel’s sociology from Goldman.

This study reviewed the mutual relevance between the works which were

objects of the study in the sides of figurative called ‘poor ethnic actuality’

and ‘victim motive’ according to novel’s sociology theory from Goldman and

intertextuality theory in the chapter 4.

In the chapter 5, this study substituted for a conclusion by summarizing

contents of the m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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